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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영준 기자] 고3 수험생들에게 고된 1년간의 결실이 드러났다. 11월 치렀던 수학능력시험의 윤곽

이 드러나는 지금, 이제는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할 때다. 2012년 2월 졸업을 끝으로 더 이상 10대일

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‘스무살’을 준비할 시기가 온 것이다.


이미 수시 전형으로 학교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부터, 넉넉한 점수로 희망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가능

성이 보이는 학생들까지 입학 준비에 한창이다. 이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대학 생활을 위해 외모에

신경을 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.


최근 성형수술이 대학교 입학선물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성형수술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

다. 하지만 십대의 끝자락에서 성형수술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. 또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

할지 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0대의 성형수술은 이르다는 판단이다.


때문에 성형수술 대신 자리 잡은 대안이 치과에서 하는 교정 치료다. 직접적인 외모의 변화보다 얼

굴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교정 치료가 대학을 준비하는 10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

것이다.


그러나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, 교정 장치와 철사가 치료기간 동안 불편함을 준다는 단점이

있다. 대학교 입학 2~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교



정 장치를 착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.


이 같은 고민에 부합하는 치료가 바로 ‘단기 투명교정’이다. 단기 투명교정은 교정 장치와 철사를

사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줄인 치료 방법이다.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교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

것이다.


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철사가 끊어지는 등 교정 치료 도중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

로 개선했다. 일상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시 일반 교정기보다 편하게 사용 가능하며, 칫솔질이나 치

실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간편하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. 


    


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(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)은 “투명교정은 교정 장치와 철사를 사용하지

않아 불편함을 줄인 치료 방법입니다. 그러나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의 경우엔 메탈 등의 일반 교정

을 받아야 하므로, 교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”라고 조언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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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"겨울을 노려라!" 


▶ 무한도전 2012 달력특집 카메라는 무엇일까? 


▶ 김재우 성형고백, 당당히 받는 남성 성형 증가 


▶ 송년회 핫 키워드 ‘핫팬츠’ … 각선미 뽐내려면? 


▶ 홍수아 망언 스타 등극 “자꾸 빠지는 걸 어떡해…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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